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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새만금 간척지는 1989년 ‘새만금간척사업’이 발표된 이래 1991년에 방조제 공사를 시작으로

2006년 물막기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9년 이후 방조제를 완공하여 현재는 40,100ha의 간척지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간척지는 장기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간척으로 인한 해안경관의

가치 상실, 생태계 파괴 및 교란에 따른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적극적

인 식생의 도입이 그 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식물천이를 유도하고 동물들

을 유인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간척지의 대표적인 수목생육 제한 요인으로 판단되는 염분, 배수

및 통기성에 대한 시험연구를 진행하고자 ’09~‘11까지 초기에 김제광활에서 2ha의 시험포를 운영

하였고, ’12부터는 군산옥구에서 2ha의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다. 수목을 심을 포지를 구획하기 전

에 토양의 염분값을 낮추기 위해서 군산옥구의 경우, 2ha의 시험포를 포함한 전체 묘목장 부지

(100ha) 중에서 일부구간(38ha)을 ‘09 부터 자연강우 담수제염을 통해서 제염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 염분 값이 18ds/m~20ds/m에서 8ds/m~10ds/m로 낮아졌다. 이렇게 수목이 자랄 수 있

는 정도의 제염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배수 및 통기성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포지를 구획하였다.

Fig.1. 군산옥구 시험포

단지1의 경우, 사전제염작업을 하지 않고, 5M간격의 암거를 설치

하였고, 단지2의 경우, 사전강우제염을 진행하고, 10M간격의 암거를

설치하였다. 단지3의 경우, 사전강우제염을 진행하고 그 위에 0.4M

의 준설토를 성토하여 포지를 조성하고 일부구간에 5M, 10M암거를

설치하였다. 2년 간의 수목 생존률 및 생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

단지에서의 수목생장의 적합성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

었다. 단지3이 암거설치 간격 및 설치유무에 관계없이 수목이 자라

는데 가장 적합했다. 다음으로 단지2, 단지1 순으로 나타났다. 염분

값을 낮추기 위한 자연강우 담수제염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

만 배수 및 통기성 개선을 위한 암거설치의 경우는 새만금 전체 식

재구역에 적용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배수 및 통기성을 위

한 별도의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각 단지에서의 수목 생장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식재

기반 조성기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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